
                   화학시장 정보포털 - 켐로커스

Copyright ⓒ 2003 by CMRI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화학경제연구원

리튬전지, 일본 인증기관 성적 인정
지경부, 계도기간 모든 수입국에 부여 … 무역분쟁 소지 줄어들 듯

지식경제부는 6월23일 일본과 분쟁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리튬이온전지 규제와 관련해 일본 인증기관의

성적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.

지경부 관계자는 강화된 리튬이온전지 안전기준이 미국 인증기관만 인정하고, 미국에만 계도기간을 둔 무역

장벽이라는 일본의 반발에 대해 “일본의 오해”라고 일축했다.

또 “6개월의 계도기간은 미국만 아니라 모든 국가에 마찬가지로 적용된다”며 “7월1일에 안전기준을 적용하

지만, 재고처리와 마킹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개월간 계도기간을 두는 것”이라고 설명했다.

지경부 관계자는 일본에서 원한다면 공정한 시험능력을 갖춘 일본 내 기관을 지정해 시험성적을 인정하고,

일본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

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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